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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DMZ 민통선 생태숲 복원 활동 나서

‘세계 환경의 날’ 임직원 사회공헌 활동 전개

귀룽나무 600 그루 식재…ESG 경영 강화

LG디스플레이가 임직원 가족 봉사단과 함께 DMZ 인근 민간인통제선 지역을 찾아 귀룽나무

600그루를 식재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임직원 가족 봉사단이 나무를 심고 있는

모습.ⓒ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가 임직원 가족 봉사단과 함께 DMZ 인근 민간인통제선 지역을 찾아 귀룽나무 600그루를 식재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임직원 가족 봉사단이 나무를 심고 있는 모습.ⓒ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의 일환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지켜나가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다.

LG디스플레이 임직원 가족 봉사단은 6월 세계 환경의 날을 앞두고 DMZ 인근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지역을

찾아 생태숲 복원을 위해 귀룽나무 600그루를 식재했다고 30일 밝혔다.

DMZ 인근 지역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한반도에서 가장 다양한 생물이 서식중인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생태학적 보존 가치가 높아 환경 보호가 필요한 장소로 꼽힌다.

LG디스플레이 임직원 봉사단은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과 수해로 훼손된 민통선 지역의 하천인 수내천 일대에

나무를 심어 생태숲을 복원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힘을 보탰다.

이날 봉사단이 심은 나무는 ‘나무 돌보미’를 자처한 600여명의 임직원들이 지난 한달 간 각 가정에서 정성껏

키워온 귀룽나무 묘목이다.

두 아이와 함께 나무심기에 참여한 최창현 책임은 “지속 가능한 환경과 생태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일들을 찾아 더 많이 실천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LG디스플레이는 환경 사회공헌 활동 외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친환경 제품 생산 확대 등 선진적인 환경·

에너지 경영 체계를 도입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지켜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 중이다.

#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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